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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바닷속, 해양보호생물 ‘산호’ 천국으로 만든다
- 세계 최초로 유성생식 기반 인공증식에 성공한 산호(밤수지맨드라미) 해양 방류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세계 최초로 유성생식기술*을 적용하여 인공

증식에 성공한 산호인 ‘밤수지맨드라미’ 약 300개체를 9월 14일(목)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주변 해역에 방류한다.

  * 산호의 난자와 정자를 실험실에서 인공적으로 수정하여 증식시키는 방식

밤수지맨드라미는 연산호류에 속하는 종으로, 잘 익은 밤송이를 닮았다고 

하여 이름 붙여졌다. 제주도 문섬 주변 해역은 밤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다양한

산호류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서식처인데, 그 서식처가 점차 줄고 있어 해양

수산부는 2002년부터 문섬 주변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2016년부터 밤수지

맨드라미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밤수지맨드라미의 유성생식 기반 인공증식 기술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우석대학교 등이 협력하여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로, 무성생식 기술*에 비해

환경변화 적응력이 높고 유전적 다양성을 훼손하지 않는 증식 방법이다.

  * 산호의 가지를 일부 잘라서 직접 이식하여 증식시키는 방식

해양수산부는 산호류의 회복을 위해 유성생식기술로 인공증식된 밤수지맨드라미 

유생 약 300개체를 자체 제작한 기질(해양방류용 이식 구조물)에 부착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문섬 주변 해역에 방류할 계획이다. 이번 밤수지맨드라미 방류를 

계기로 문섬 주변 해역에 더욱 풍요로운 산호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밤수지맨드라미의 인공증식 성공 및 개체 방류가

기후변화 등으로 감소하고 있는 산호류 복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며, “앞으로도 밤수지맨드라미를 비롯한 해양생물의 개체수 회복과 서식처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연구 및 방류를 추진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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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밤수지맨드라미 사진

  * 밤수지 맨드라미 방류 과정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 별도 제공 예정

□ 밤수지 맨드라미 개체 사진

밤수지맨드라미(제주도 문섬 주변 해역)

유생 부착을 위한 기질(해양방류용 이식 구조물)

밤수지맨드라미 유생(0.5mm) 2022년 시범방류한 개체(1년 경과)


